
2012년 평균 전기요금 99.3원!
주택용(123.7원),일반용(112.5원),산업용(92.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여 몇 배에서 몇십 배
에 이르는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값싼 가격으로 공급받는 산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에게만 자나깨나 
  “절전”하라고 합니다!!

사상최대사상최대
전력대란전력대란
위기(危機)!!!위기(危機)!!!
그러나...그러나...
국민들 탓이 아닙니다!국민들 탓이 아닙니다!



<공급예비력 감소와 정부보조금 증가>

 여러분은 전기요금의 3.7% 를 더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는 이 돈으로 재벌, 기업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와 있는 준조세 성격인 3.7%의 전력산업기

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알고 계십니까?

전력기금이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

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이기금은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 관련 석탄․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 지원사업/ 전기안전 조사․연구․홍보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전기)공급예비력이 줄어들면서 최근들어 국민들에

게는 전기 과소비를 탓하며 누진율을 적용하고 절약을 호소하지만, 실제

로는 재벌,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체에서 일정량의 전력소비를 줄이면 전

력기금에서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서민들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되어 촛불을 켜고 자다가 화재로 사망하는 현실인데, 2012년 전력기금에서 산업

체에 보조한 금액이 4,000억원이 넘습니다. 서민들의 전기절약은 당연하고, 산업체의 전기절약은 돈으로 보상해주는 정

부정책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민자발전의 천문학적이익!민자발전의 천문학적이익! 국민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국민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발전노조는 재벌만 살찌우는 민자발전을 반대합니다.발전노조는 재벌만 살찌우는 민자발전을 반대합니다.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민간발전소는 웃는다?
지난 10년 간 전력 사용량이 폭증한 가운데 한전의 적자는 매해 늘어 부채가 
55조에 달한다. 하지만 민간 발전소의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늘어 그 규모가 
20배 넘게 성장했다. 
작년 한 해 당기순이익만 6000억 원에 달하는 민간발전기업도 있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 자회사와 매해 고수익을 달성하는 민간 발전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발전소에게 각종 특혜가 주어
진다고 설명한다...』

- 2013. 7.2 방영된 MBC PD수첩「전력대란의 감춰진 진실」중에서


